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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역사를 찾아서 50회

원래 초는 기름보다 나중에 쓰였다. 특히 밀초(⯚㿏)는 원료 확보뿐만 아니라 만드는 방법까지

까다로워 왕실과 사찰, 양반 등 일부 계층에서 사용되었으며, 일반 서민들은 혼례나 제사, 또는

특별한 신불의식(㊦⸞㢜㊎)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. 초의 사용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

가며,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기까지 국가 종교였던 불교 의식에서 여러 예를 찾아볼 수

있다. 초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일상 조명용 보다는 주로 의∙예식용으로 사용되었고, 부와

권위의 상징이 되었다. 

조선시대로 접어들면 산업경제가 발달되면서 초 소비도 점차 늘어났다. 의∙예식 중심에서

일상용으로 그 사용처가 확대되었고, 더불어 촛대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화가 발생하였다.

의∙예식용 촛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후리[䒉ぁ]가 달리고, 기능적으로 실용성을 높인

등∙촉 겸용 촛대가 나타났으며, 정교하고 세련된 은상감(㢊⾞嵌)을 하는 등 조형의장(㱅䐭㢞

㨅)이 뛰어난 제품들이 만들어졌다. 물론 광명대(光⫵⛂)의 경우처럼, 등∙촉 겸용 촛대는 고려

시대에도 찾아볼 수 있다. 청동 재질의 귀족적이면서 장엄한 형태로 조선 중∙후기의 그것과는

크기와 질감, 형태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. 조선의 것은 무쇠나 놋쇠, 목재 등으로 만들어졌으며,

사진1) 청동촛대[㽆❸㿏⛂]// 고려시대// 높이 38cm, 지름 29.1cm// 국립청주박물관

사진2) 동제촛대[❸㰔㿏⛂]-광명대(光⫵⛂)// 고려시대// 높이 42.2cm, 지름 10.1cm// 국립청주박물관

사진3) 청동쌍사자촛대[㽆❸㌤⻨㧕㿏⛂]-광명대(光⫵⛂)// 고려시대// 높이 30.8cm// 경희대학교박물관

사진4) 청동촛대[㽆❸㿏⛂]-광명대(光⫵⛂)// 고려시대// 높이 39.5cm, 지름 18cm// 받침지름 19.5cm//경희대학교박물관

사진5) 철제등경겸용촛대[㼫㰔➍ 兼㛴㿏⛂]// 조선시대// 높이 52cm, 바닥지름 16.5cm// 덕성여대박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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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적이고 실용성을 살린 소박한 형태가 많다. 고려시대의

광명대는 국가나 사찰의 중요한 행사에 주로 의식용 촛대로

쓰였고, 초 역시 오승포(㖝㉬䈨; 다섯 새의 거친 삼베)에

납(�)을 발라 1척이 넘는 홍대초[䒁⚺㿏]를 만들어 사용하

였다. 홍대초는 충렬왕 때 희종(䗿㱕)의 아들 경원공 장례

시 사용 기록이 있고, 충선왕대에는 국가재정을 감안하여

금령이 내려진 바 있다. 《조선왕조실록》에 따르면, 태종(䅐

㱕)은 전국의 길례(吉⣟)와 흉례(䗝⣟) 때 홍대초 사용을

금하고, 대신 횃불[ㄦ炬]을 쓰도록 명한 내용이 전한다. 

조선시대 일상용 촛대에는 여러 가지 길상(吉⾘)의 의미를

담은 식물이나 동물 문양을 새겨 넣거나 좋은 글귀를 써

넣음으로써 염원이나 기원을 성취하려는 기복적 세계관을

보여주고 있다.  KEA

사진6) 백자해태받침촛대[Ⲩ㧠䍻䃅⛂㳈㿏⛂]// 조선후기// 높이 20.5cm// 조선유적유물도감

사진7) 목제연꽃받침촛대[⬚㰔㓛䓭⛂㳈㿏⛂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6.5cm, 높이 56.5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8) 놋쇠죽절기둥촛대[㡥㰔㳳㭡㳚㿏⛂]// 조선시대// 밑지름 15cm, 높이 48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9) 철제은상감촛대[㼫㰔㢊⾞嵌㿏⛂]// 조선시대// 밑지름 22.9cm, 높이 87cm// 국립민속박물관

사진10) 기방쟁웅(妓ⱺ㪙㞗) 풍속도(䊶ㄔ⛍) 부분// 조선시대// 국립중앙박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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